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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1. 6. 21.(화)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총괄>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호 (044-200-5542)

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 전북, 전남, 경남 해역 보름달물해파리 1~144마리/100㎡ 확인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6월 21일(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체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 주의단계 발령기준 : 보름달물해파리 5마리/100㎡,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100㎡

이번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6월 중순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전북, 전남,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144마리까지 보름달물

해파리가 확인*되어 발령하게 된 것이다.

  * 전라북도 : 10~105마리/100㎡, 전라남도 : 1∼15마리/100㎡, 경상남도 : 1∼144마리/100㎡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상승

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남 자란만, 전남 득량만, 전북 변산반도 해역

등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어선을 투입하여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 도 자 료



- 2 -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파리 출현에 대응하여 올해

수립한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해파리 신고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모바일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누리집을 통해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거나 

‘www.nifs.go.kr/m_jelly/’로 직접 접속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총괄>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호 (044-200-5542)

해양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전준철 (044-200-5250)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 사무관 안숙현 (044-200-5253)

국립수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정래홍 (051-720-2210)

기후변화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윤석현 (051-720-2233)

     



- 3 -

참고  특보발령해역 및 보름달물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해역>

<보름달물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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